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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
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

- 법제처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연구장비공동활용 등 
법제 개선 방안 논의

 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27일(목)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‘경기도 연

구장비 공동활용 사업’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. 이 자리에는 김창

범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및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

성장부문 상임이사와 바이오산업본부 직원들이 참석했다.

 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ㆍ영업 과정에 

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임차나 공유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

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 이번 방문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주요 

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, 향후 영업에 필요한 장비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제 

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고자 추진되었다.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

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장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

용을 촉진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.

  법제처 관계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분야 기

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, 경기바이오센터에 구축

ㆍ운영 중인 첨단 연구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.

 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“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영세한 영업자에게 고가

의 장비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”라면서, “이번 현장 

방문을 계기로 연구장비 등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

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 장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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